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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보도자료]
다음, 수익 배분에 기반한 미디어 상생모델 제시
-링크 형식 등 자율선택, 뉴스 박스 공정성 객관성 강화-
2008-07-28.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사용자 편의성 및 개방성을 높이고 언론사의 링크 자율 선택, 트래픽 및 수익 배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뉴스 유통 구 조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될 초기화면 뉴스박스는 아웃링크(언론사탑을 통해 원본 문서로 연결되는 방식) 및 인링크(클릭시 포털사로 연결되는 방식)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며, 언론사들은 뉴스 DB를 제공하면서 초기화면 뉴스박스의 링크 형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를 차기 계약 시점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계약하는 언론사는 인링크형 언론사와 혼합형(뉴스박스 아웃링크, 내부 페이지는 인링크) 언론사로 나뉘게 된다.

또, 언론사는 링크 형식의 선택과 상관없이 뉴스 페이지의 모든 배너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배분 받게 된다. 언론사들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뉴스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너 매출에서 다음이 지불해야 할 직접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언론사별로 지급될 금액은 ▲광고 기여도 ▲매체별 인지도 및 신뢰도 ▲트래픽 기여도 ▲링크형식 등을 종합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다음의 미디어 상생모델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언론사들과 기사로 발생하는 다음의 수익을 나눔으로써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서비스 유통 시장에서 윈윈을 모색하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다음은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언론사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활발하게 미디어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은 또한 향후 IPTV, 모바일 서비스 등 뉴미디어 채널에서도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기화면 뉴스박스 편집의 개방성, 다양성,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초기화면 뉴스박스의 편집 데이터를 일 단위로 공개, 모든 이용자들이 다음의 뉴스편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오늘의 미디어 다음’을 연말까지 오픈 할 예정이다.

다음은 또한 연말 안으로 100% 아웃링크 개방형 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기존 블로거뉴스를 SNM(소셜네트워크미디어)으로 확대 발전시킨 모습으로 언론사 및 블로거의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필터링해 편집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SNM서비스로는 미국의 딕닷컴 (http://digg.com)이나 야후버즈(http://buzz.yahoo.com) 같은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언론사, 블로거 등 콘텐츠 제공자와 광고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광고시스템도 실험적으로 모색, 연동할 계획이다.

다음 최정훈 미디어본부장은 “이용자와 매체 파트너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개방성 및 공정성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해 더욱 경쟁력 있는 온라인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본부장은 또 “뉴스서비스는 물론 아고라 등 UCC서비스에서도 사용자 추천, 데이터 마이닝 같은 협업 필터링 등을 이용한 자동편집을 적극적으로 실험해 적용함으로써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웹 개방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

·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 주요 골자 

- 언론사와 기사 배너 매출 배분

- 언론사 선택권 확대 : 인링크 / 아웃링크 자율 선택

- 편집 공정성 강화: 편집 데이터 전면 공개 

- 개방형 미디어 서비스 신설 : 사용자 평가에 의한 자동 편집 서비스 신설   

# # #
# FAQ
Q. 향후 언론사가 수익배분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가?

A. 뉴스 내 배너 매출에서 직접비용(대행수수료,네트워크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이 언론사가 배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현재가 년간 CP비용으로 고정되어 있는 단순 계약관계라면, 상생철학에 따라 차기계약부터 적용되는 계약은 다음의 뉴스배너 매출이 늘어나면 계약언론사 모두가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그 증가분 만큼 추가로 수익을 공유 받을 수 있다.    

차기 계약에는 다음과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들은 2008년 대비 10%에서 많게는 70% 이상까지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구체적인 배분로직은 개별 언론사 의견을 청취한 후 만들 계획이다. 

Q. 광고수익을 CP들에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

A. 현재는 광고기여도(다음 내부자료), 트래픽기여도(다음 내부자료), 분야별 포지셔닝척도(다음내부자료), 언론사의 신뢰도(외부자료), 인지도(외부자료) 등을 배분 변수들로 생각하고 있으나 각 언론사와의 개별 미팅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대한 객관적인 배분원칙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Q. 인링크형과 혼합형이 있는데, 혼합형을 선택할 경우 인링크형보다 수익의 차이가 나는가?

A. 아무래도 혼합형의 경우에는 트래픽이 뉴스박스를 통해 언론사로 넘어가므로 이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이 예상되고, 다음에는 그만큼의 트래픽이 감소될 것이다. 같은 기여조건이라면 혼합형을 택한 언론사가 인링크형으로 제휴한 언론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다소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Q. 매달 언론사가 받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배분금액은 매월 뉴스내 배너 매출 및 배분로직에 따라 익월 결산될 예정이나, 이 방식도 개별 언론사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Q. 이 미디어상생모델의 도입이 다음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가?

A. 수익 측면에서 다소 부담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다음에도 긍정적이라 믿는다. 다음이 지향하는 것은 기존 미디어와의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미디어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서로의 역할이 분명해 짐에 따라 기존 매체와 UCC기반의 미디어서비스가 잘 어우러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보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과 트래픽, 서비스의 안정성 모든 면에서 다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SNM은 어떻게 자동편집 되는가?
A. SNM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추천 신뢰도를 정밀하게 평가해 콘텐츠의 미디어적 가치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편집결과에 대한 독자 일반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편집권을 사용자들에게 개방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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